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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스틸, 주총서 "주가 제고를 위한 주주친화정책 지속할 것"

신안그룹 계열사이자 강관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휴스틸(대표이사 박훈)이 28일(목) 11시에 충남 당진공

장에서 제 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.

이날 주주총회에서는 △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△사외이사 선임 △이사 보수한도 승인, 총 3개의 안

건을 원안대로 모두 의결했다. 또한, 회사는 1주당 2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.

박훈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“참석해주신 주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

금과 같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. 또한, 주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

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

이익배당(안)을 의결하면서는 “올해 주당 배당액은 250원으로 액면가의 25%, 시가배당률로는 4.3%에

해당하는 것으로, 앞으로도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계속 환원할 것이며 주주친화정책을 지속할 것이

다.”라고 밝혔다.

충남 당진공장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

재무제표 및 사외이사 선임, 배당 등 안건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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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스틸은 지난해 매출액 7,647억 원, 영업이익 1,232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다소 실적이 감

소하였으나, 제품 단가하락, 각종 수요산업 부진 등 철강시황을 고려할 때 타 철강사들에 비해서는 양호

한 실적을 거두었다.

또한, 휴스틸은 경쟁이 치열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, 통상조직

강화 등 지속적인 수출 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, 지난해 3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. 휴

스틸의 주력 수출시장은 미국이었으나, 캐나다를 제2의 수출시장으로 성장시켰고, 중동, 동남아시아, 호

주 등 다양한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며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.

한편, 휴스틸은 현재 군산과 미국에 창사 이래 최대인 약 3천여억원을 투자하여 신규공장을 건설 중이다.

군산공장에서 SAW 대구경 강관을 생산할 예정이며, 현재 약 80%의 건축공정률로 하반기 완공을 목표

로 한창 투자가 진행 중이다. 미국공장에서는 에너지용 강관을 생산할 예정이며, 내년 상반기 완공 계획

을 가지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.

본 투자가 완료되면 휴스틸은 연산 약 128만톤의 생산능력을 지닌 글로벌 종합강관사로 도약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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